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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시의 기능과 사회적 변화에 의해 공간이 

확장되고 변화함에 따라 원도심이 쇠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

게 진행 되고 있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도시 재생 

방법도 다르게 전개 되고 있다. 각 도시마다 지역이 

존립해온 역사적 사실을 보유하고 있고 축적된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이야 말로 지역 개발을 위한 공통된 

사회적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중소

도시들은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도시 창조

도시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재창출하려는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

다. 그중에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이 도시 가치창출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재생의 의미는 물리적인 재생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으로 포괄하는 통합적 재생으로 확대되고 있

다(김진범 외, 2009). 1970-1980년대 고도 성장기에 

팽창하고 성장했던 한국 도시 역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도심 쇠퇴는 경제 기반의 약화를 불러왔

으며 도심부의 투자 감소와 경제적 여건의 악화, 구

시가지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상업기능 쇠퇴,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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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 현상 등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화와 

환경,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자 세계 도시들은 도심지 

쇠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심재생 정책들을 실

시하게 된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쇠퇴한 구도심 지역의 성장요

소를 문화에 초점을 두었고 문화적 측면이 강조되는 

도시재생전략을 전개하고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내

고 있다. 침체기를 맞은 도시들은 새로운 생활패턴을 

현대인들의 욕구에 맞추어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도시의 문화형성과 도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문화를 활용하여 각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

기 위해 도시개발 리모델링이 등장하고 문화적 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즉 문화도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조건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며, 도시사회, 경제, 환경

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요소이다(원제무, 2012). 문

화도시는 도시재생에 있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문

화를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하며 지역의 문화와 

함께 산업도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문화시

설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문화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 회복

과 문화의 구현은 서구 도시들 성공사례를 통해 입증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경북 도

청 이전 신도시 조성과 역사 이전으로 구도심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안동시 구도심 지역을 사례로 그 

지역이 본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실현 방안을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나 문화유산 등이 지

역의 내재적 발전의 중요 매개요소가 될 수 있으며,

문화도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글

로벌 경제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관광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 및 연계의 도시재생 전략을 

논의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 지역을 연계해줄 수 있

는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문화자원을 이용한 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통해 안동

시 구도심지역의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요인과 방

안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  

지역문화자원은 지역, 국가, 문화권 등이 보유한 

물질과 정신적 자산을 통칭한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

과 장소와 인물, 생활양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이 지닌 중요한 가치로는 과학적, 교훈적 가치뿐

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박철희, 2013).

자원들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 물질적 특성

과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미지가 필요하

다. 모든 도시는 각각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 특정 장소의 이미지는 그 종류에 따라 장소나 공

간에 대해 단순화 되고 일반화되기도 한다.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통해 형성된 장소 이

미지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된 이미지는 실

제 도시가 가진 이미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도시

의 이미지와 도시성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는 도구

이자 사회적 산물 중 하나가 지역의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이다. 지역문화자원은 새로운 장

소의 의미와 이미지를 창조하고 만드는 방식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 내에 존재하는 물

리적 산물을 넘어서 그 장소에 대한 느낌을 문화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자원을 

이용한 문화도시 조성방안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

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져와 도시성 및 장소정체성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다. 이는 도시가 보유한 지역문

화자원은 도시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장소

마케팅의 주요 수단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2.2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도시재생의 개념을 보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

퇴한 도시에 새로운 활력과 기능을 도입하여 재창조

하는 것을 말한다(김형균 외, 2014). 도시재생은 대도

시 지역의 무분별한 외부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쇠퇴 

현상을 방지하며, 도심부의 재활성화를 도모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

루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

으로 보고 있다(Roverts, P, 2000).

도시 재생은 도시의 발전과정에 필연적으로 나타

나는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으며, 도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변화

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에

서 도시개발의 방식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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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는 지역의 문화적 변화와 상호연계성을 가진

다. 특히 기능적 만족에 한정된 문화의 보편성은 경

제적 성장과 삶의 여유 속에서 그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치를 제고하고자하는 문화의 특수성까지

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의 특수

성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문화는 대부분 특정 시기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한 다양한 상징들을 포함하고 실제적 사회관계

를 담으며 사회적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

기곤, 2008). 이러한 문화의 특수성을 주된 개념으로 

계획된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볼 수 있다. 문화도시라

는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

년대 초반까지 유럽 공업도시에서 1.2차 산업들이 쇠

퇴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위기에 몰린 도시들이 도

시재생으로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

진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

었던 계기는 유럽 공업 도시들의 문화예술을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알려지고부터이다(안진근, 2012).

최근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이 강

조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정비 

같은 물리적 재생이 아닌 주민의 일상을 구성하고 

문화와 예술 교육, 복지, 환경의 인간 보편적 삶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행 될 필요가 있다(송교성,

2018). 다양한 주체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민의 주도적 태도를 이끌

어 내어 도시재생 사업에 문화적·예술적 접근을 가

질 수 있는 있도록 신뢰와 연대감을 높여야 한다. 또

한 문화주도형 도시재생 전략에서 장소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여 맞춤형 도시재생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

과 사람, 장소는 모두 고유한 요소이며, 장소의 본질

은 고유한 특성에서 발견된다. 이와 함께 지역 자산

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산을 발굴해야 하며,

지역이 가지는 의의와 의미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송은지,

2017). 문화도시란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

시, 안전한 도시,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도시, 아이덴

티티가 분명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체류하고 싶은 

도시 등 모든 것을 포괄한다(김효정, 2004). 즉 문화

도시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지니며 문화적 다양성

이 내재된 도시이다. 또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

자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그 가치가 인식되고 공유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문화도시는 도시재생 프로그

램과 문화도시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문화시설

을 통한 이벤트나 랜드 마크 조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성을 증진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종합적인 수

단으로 발전되고 있다. 즉, 문화도시는 지역적 특성,

장소성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정책을 펴

는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는 문화와 예술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를 변화 시킨다는 전략이 있어

야 한다. 현재의 도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위기감 속에서 도시의 재생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젝

트로 선택되어 왔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

성을 살려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역사의 의미와 전

통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살려야 한다. 또한 도시

와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의 특수한 

이야기를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여야 한다(이재민 외 

2018).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측면과  관광적 측면에

서 많이 논의 되고 있는 문화거리, 문화와 예술의 거

리, 문화 관광거리, 테마거리 등 문화적 다양성을 표

출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향유와 

소통, 표현의 다양성 또한 담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시민들의 문화 활동

의 장을 만들고 문화 예술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의 안정

성을 가져오게 되어 문화도시로 활성화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즉, 문화도시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민이 삶속에서 느끼도록 하며,

이를 통해 생활의 쾌적성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관광이 활

성화 되고 이는 곧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

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문화마케팅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들로 문화도시로 

갈수 있다고 본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동 구도심은 원도

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쇠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시도가 있

었다.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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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론 중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는 문헌

자료 및 현장 답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문

헌 자료는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에 관련한 논문, 보고

서, 저서 등의 간행자료를 비롯하여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

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부터 2018년 10월까지 2차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방식은 일대일 면접을 활용하였다. 평균 한 시간의 

면담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카페에서 가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6명의 구술을 직접 인용하였으며, 4명의 

구술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전반적인 지식으로 활용

되었다. 현장조사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은 디

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담을 수 있었다. 인터뷰 대

상자 선정기준은 첫째, 안동시 중구동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남녀 비

율을 동등하게 하였으며, 셋째, 다양한 세대별 계층

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연령대별로 선정하였으며, 넷

째,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진

행하였다. 인터뷰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연구 윤리 절차를 준수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아래 Table 1과 같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안동구도심 현황분석 

안동시 중구동은 지리적으로 안동의 중심에 위치

하면서 과거 고려시대부터 안동의 행정 중심지였다.

90년대까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안동군청과 

법원 등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역사문화자원 및 국공

유지가 많이 분포한 지역이었으며, 안동역과 과거 안

동 버스터미널이 입지하여 교통이 용이하고 접근성

이 우수하여 전통시장 및 상권이 발달 했었다.

1990년대 이후 군청, 법원, 검찰청,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들이 외곽으로 이전됨에 도심 공동화와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도심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상

권이 위축되고 노후·불량건축물 및 공·폐가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과 역

사 이전으로 원도심 쇠퇴 가속화 현상이 예상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재생 지역으로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를 계획하였다.

안동시 중구동은 중앙선과 국도 34호선과 35호선 

등 교통기반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고려시대부터 안

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역사적으로 고려건국을 

위한 태조 왕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고려후기 충절

의 고장으로 공민왕의 몽진 처소였으며 고려·조선·

근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안동시 중구동의 역사 문화자산은 아래 

Table 2와 같다.

안동시 중구동의 지역문화자원 현황을 분석해보

면 안동시 구도심의 강점으로는 전통문화도시이며,

문화의 역사성을 보유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가지

고 있다. 이런 점에 비해서 적은 인구수와 전문 인력

의 부족, 잠시 스치는 관광객과 문화시설이 부족하

다. 또한 인구의 정체 및 감소와 비슷한 관광패턴이 

많고 교통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자산의 활동이 미흡하다. 하지만 안동시 구

도심은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동의 중심

지이자 역사적 요충지로 도시의 지속성장과 재생 필

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후 논의에서는 도시재생 추진 현황은 문화 정책

과 도시 정책에 기조를 같이 하지만 환경 조성과 개

선이 아닌 삶의 질과 연관된 부분들이 미흡하다. 문

화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문화 예술에 대한 정책지원

이 풍부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한다. 이에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의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속에서 만들어진 문화

적 기반을 토대로 삶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

화도시로의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

Table 1. In-depth Interviewees

CLASSIFI-

CATION

INTERVIEWEE

GENDER AGE OCCUPATION

A M 60’s Heritage Guardian

B F 40’s Self-employed

C F 50’s Self-employed

D M 50’s Civil Servant

E F 30’s Civil Servant

F F 40’s Professor

G M 20’s University Student

H M 50’s Researcher

I M 70’s None

J F 60’s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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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반응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는 다양한 분야

의 시각에서 조망하여야 한다. 문화도시는 도시발전

을 위한 총체적 시각을 요구한다. 지역의 문화적 가

치를 추구하지 않고 경제 성장에 치우친 도시정책들

은 90년대 이후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사업

들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미흡하다. 오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안동 구도심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제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또

한 이를 발전시키고 산업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통하여 지역 정

Table 2. Current status of local cultural resources in Junggu-dong, Andong City

Resource Specifics of Resource

Taesamyo
(Tomb of three
great men)

Location: 13, Taesa-gil, Andong
Designation: Gyeongbuk Provincial Monument No. 15, Dimension: 4,035㎡
A shrine that keeps three ancestral tablets of the founding contributors of Goryeo Dynasty

Businmok
Location: 203, Seodongmun-ro, Andong
Species of Trees: Zelkova, Height: 10m, Width: 1.5m, Age: 800 years old
Have held a memorial service from old times when the governor started in Andong.

Hoenamu
Location: 203, Seodongmun-ro, Andong
Species of Trees: Korean Spindle Tree
Known to bring fortune into home from old times, calling the tree of scholar or happiness.

Andong-Eupseong
Fortress

Location: The whold area of Junggu-dong, Andong
Fortress surrounding main streets in Andong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Has four gates: East Gate, West Gate, South Gate, North Gate)

Beopheungsaji
Seven-story Brick
Pagoda

Location: 8-1 Beopheung-dong, Andong
Designation: National Treasure No. 16 (20. December 1962)
The biggest and oldest brick pagoda in Korea

Ungbu Park
Culture Park

Location: 203, Seodongmun-ro, Andong
Dimension: 5,950㎡
Administrative site of offices in the period of Goryeo Dynasty, Changed into cultural
urban environment

Imcheonggak
Location: 63, Imcheonggak-gil, Andong
Designation: Treasure No.182 (21. January 1963)
The biggest dwelling house existing in Korea

Andong Wedding
Hall

Location: 37, Taesa-gil, Andong
Dimension: Lot area 621㎡, Gross floor area 834㎡, Three-story Building.
Past: A symbol of happy and stable marriage, Now: Loss of function

Chajeon-Nori
(Men’s battle game)

Administrator : Andong Chajeon-Nori Preservation Association
Designatio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24 (7. January 1969)
A play to commemorate the victory in the war between King Wanggeon(877-943) of
Goryeo Dynasty and Kyeon Hwon the invader

Notdari-Balggi

Designatio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7
This folk performance stemmed from a human bridge during the Chinese invasion in
1372. Local village women formed a bridge so that the queen would cross the stream
when King Gongmin of the Goryeo Dynasty sought refuge in Andong.

Gosamju (Liquor)
Andong’s traditional liquor. It comes from the story that King Wanggeon’s army won
the great victory at the battle with the enemy drunken by Gosamju.

Changing of the
guards ceremony

Location: 203, Seodongmun-ro, Andong
Supervisor : Andong Branch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Korea
The changing of the guards ceremony, which offers various events for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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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확립의 기반과 이를 통하여 교육, 창작, 지역주

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등 사회적, 문화적인 효과

를 제공 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사례로 부산 남항의 

중심에 위치한 깡깡이 마을은 구한말 부산으로 건너

온 일본 어민들이 모여 들면서 매축으로 형성된 마을

이다. 현재 약 1,100세대의 2,700여명의 주민들이 거

주하고 있으며, 물양장 두 개를 축으로 마을을 둘러

보는 데 한 시간 남짓이 걸린다. 근래에 예술적 상상

력이나 부산 수영구의 F1963과 같이 유휴시설이나 

빈집, 폐 공간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

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깡깡이 마을도 2015년 8월 

조성사업으로 조성되어 2018년 4월에 마무리를 하였

다. 주요 사업의 성과들이 있지만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교감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부

산의 원도심과 영도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의 재창조

가 된 곳이다. 지역 교유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통

합적인 이미지 개발과 기념품을 제작하고 콘텐츠 등

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와 함께 마을 신문 발간을 

통하여 널리 마을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또한 도시에 장식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예술작품이 아닌 지역이 특성이 반영된 소리와 

빛, 색채 등 다양한 매체와 요소를 활용한 예술가들

의 창의적인 작업을 통하여 문화도시의 필수적인 녹

지와 정원과 가로등을 비롯한 생활안정 시설과 벤치

와 쉼터를 포함하는 주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독특한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안동 구도심도 깡깡이 마을의 사례처럼 지역문화

자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

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하

며, 역사문화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들을 문화도시

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처음에 도시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 땅값이 오르는 

줄 알았어요. 저기 꼭대기 신세동벽화마을에 빈집들

도 사는 사람 없었는데 이제는 살려고 해도 주인들이 

팔지를 않아요. 무슨 사업만 한다고 하면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문화재야행을 한다고 고려시대 

거리도 재현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볼거리가 많

아지고 다양해진 것 같아요. 태사묘에서 전해지는 문

화자원들이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등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상품화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D의 구술

다음의 Fig. 3은 안동시에서 2018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안동 문화재 야행(夜行)’ 행사로 문

화재청에서 시행하는 ‘2018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이다. 안동 태사묘 거리와 운흥

동 5층 전탑 등이 자리한 안동 구도심 중구동 일대에

서 문화재를 야간에 개방하고 다양한 스토리의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의 모습이다. Fig.

4는 중구동 문화자원중 하나인 태사묘에서 관광객들

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둘째, 문화도시는 차별화된 문화와 예술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여야 하고 또한 그 곳을 

운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로 서울의 종로와 삼청동은 서울의 구도심이다.

1997년 대통령관저 개방과 함께 삼청동 길이 관광지

로 만들어지면서 거리의 카페와 거리의 상점들로 많

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대통

령관저와 국무총리관저, 창덕궁을 둘러 싸고 있는 북

촌은 조선시대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한옥 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서울 북촌의 불교박물관과 

민화박물관의 예를 시작으로 한옥체험의 게스트 하

Fig. 1. KANGKANGEE Information Center. Fig. 2. a Village Tea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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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 등 개인의 기와집을 모습 그대로 하나의 문화도

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에 현대적인 퓨전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조선시대의 한옥은 현대적인 분

위기와 어우러져 현재성과 과거성이 함축되어 관광

객들이 부담 없이 한 몸에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변화

하였다. 이런 변화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창조

성이 발현되어 각국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화도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오래된 건물들은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문화적 가치

를 지닌다. 안동시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들의 외관은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여 공연 연습실이나 전시실,

또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

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

며, 충분한 문화시설과 도시속의 문화와 예술이 가능

한 인적 자원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안동예식장 있잖아요. 거기를 무엇을 하면 좋냐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많이 묻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 한다고 들어주나요. 주민들이 즐겁게 찾아가

고 해야 관광객들도 함께 오고 하는 거죠. 대구 약전

골목에 미도다방이라고 있는데 그런 곳이었으면 좋

겠어요. 커피 가격도 싸고 함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지요. 혹

시 아나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을 만들면 대학

교도 바로 앞에 있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후략)

B의 구술

안동 구도심의 옛 안동예식장은 오래된 건물로 문

화와 예술을 함께 하는 공간으로 역사적인 외관의 

모습은 그대로 두고 작은 전시실과, 공연연습실, 지

역주민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내부

만 리모델링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현재와 

과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진골 

벽화마을에도 빈 집들과 공간들을 활용하여 창작 활

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 상징적 공간 설정을 통하여 문화도시

로 성공시키기 위한 요소로는 경관적 환경요소와 시

각적 요소를 살려서 공간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의 인상을 좌우 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하며, 안동의 랜드마크 기능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장사하는 게 불안합니다. 손님은 갈수록 떨어

지고 ...그래도 문화재 야행이나 도시재생이나 여러 

행사들을 이곳에서 하니깐 사람들이 오더라구요. 저

녁만 되면 암흑처럼 고요하기만 한 곳인데 사람들이 

오니깐 장사도 예전보단 더 잘되는 것 같아요. 이렇

게 많은 문화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가

끔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먼저 살기 

좋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C의 구술

안동 웅부공원은 조선시대 안동대도호부 자리에 

조성한 안동시 도심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며, 매주 

토요일은 안동대도호부의 정문을 지키는 수문군(守

門軍)의 파수 의식과 시보의식을 재연하고 있다. 또

한 조선시대에 행하였던 양로연(養老宴)이나 무과

(武科)재연을 하고 있다. 이 웅부공원은 구도심의 랜

드마크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 행사도 가끔 

열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시민들도 많지 

Fig. 3. Night trip to cultural heritages. Fig. 4. Events at Taesam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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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또한 영가헌과 대동루가 있지만 그곳에서 시민

들이 낮잠을 자는 등 보기 불편한 모습들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통제하여 

누구나 편히 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 야간에는 조명도 설치하여 산책

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하절기에

는 미디어 파사드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를 제공하는 것도 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정체성

을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다.

넷째, 문화도시는 저속도와 저밀도의 도시일 때 

가능하다. 문화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들은 대부분 보

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걸으면

서 눈높이의 도시를 보고 그 도시가 표현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또한 도시 곳곳을 보고 느낀 사람

들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는 모습도 새로운 

문화도시를 집적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전주시는 한국이 대표적인 전통문화지

역의 하나이며, 국립전주박물관 옆에 시립박물관을 

건립에 도시균형을 맞추었다. 또한 메머드 공연시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

록 문화벨트를 형성하였다. 전통문화체험인 한지체

험을 비롯하여 판소리 여행, 전주 역사탐방, 천주교 

성지탐방 등 동서남북의 삼각지점마다 유사성격의 

문화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각 지점의 차별화를 주어 

문화도시 전주를 조성하였다. 전주시는 관광코스로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와 차도가 아닌 보도로 조성

하여 보행자 천국을 만들었다. 전동성당과 경기전 오

목전을 걸어서 관광할 수 있으며, 전주의 전통 음식

을 즐기고 힐링과 웰빙을 느낄 수 있는 슬로우 시티

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일방통행인데도 차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디가 차도고 인도인지 모를 만큼 차

들이 주차되어 있지요. 저번에는 사고도 날 뻔했다니

까요.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끔 행사라도 하면 

이 곳은 교통지옥이에요.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주민

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A의 구술

안동시 구도심은 일반통행 도로와 좁은 도로에 양

옆 주차된 차량들로 그야말로 위험을 감수하고 다녀

야 한다. 보행자도로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전

거도로는 생각지도 못한다.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주

민들과 관광객들의 의견에 맞게 태사묘 입구에서 성

진골 벽화마을까지 도로 정비를 정비하여 차없는 거

리를 만들어 보행이 즐거운 도시의 모습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시라는 물리적인 구조체만이 아니라 그

곳의 자연과 환경이, 거주민의 삶이 서로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 기존에 오염된 하천들을 복원하고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도시 속에서 정화하며, 순

환이 가능할 때 문화도시로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면 일본 최초로 가나자와는 ‘전통

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면서 체계적이고 구체화 되

었는데 전통환경보존구역과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

구역 설정하였고 용수보존조례와 사면녹지보전조례

로 50개소가 넘는 소하천을 도시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전하였다.

음식점도 함께 있다 보니 저녁에는 코를 막고 지

나갈 때도 있어요. 주민들부터도 음식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런 저런 행사라도 진행하고 신경을 

쓰니 그럴 때는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부터라

도 내집 앞은 깨끗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의 구술

안동시 구도심은 환경정비를 통한 전기 통신 지중

화와 간판 정비, 쉼터를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안동시 구도심 음식의 거리는 음

식물 쓰레기들이나 쓰레기장 모습들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없도록 차폐 시켜야 한다. 또한 기

존 태사묘 거리에서 성진골 벽화마을 거리까지 꽃길 

조성이나 조경 등으로 거리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

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주민 참여이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통공예나 공연과 다

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 주

민 소득 증가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도 기대할 수 있

다. 사례로 일본 가나자와는 도시의 문화자원을 활용

하여 전통 문화자원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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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도시 

전체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거점을 계획

하였던 사례가 시민예술촌이다. 시민예술촌은 가나

자와의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의 부지로 역사적인 가

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문

화공간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나자와는 제

도와 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도시

로서 효과를 거두었다. 역사경관관련조례를 제정부

터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보존을 위해서 각종 

시책의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하였다. 가나자와의 문

화자원 활용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성공요인은 체계

적인 관리로 들 수 있지만 핵심은 시민의 관심과 노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 자발적 차원의 시민단체

와 주민활동으로 공공의 정책 결정시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가능한 갈등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성공 요인으로 가나자와의 전통산업을 독특한 방식

으로 발전시켜 방문과 관람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직

접형 관광산업의 육성과 함께 이미지 마케팅을 위주

로 간접형 관광산업에 주력 하는 것도 가나자와가 

보유한 문화자원의 변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안동시 중구동도 자연과 

역사를 잘 간직하고 매력있는 도시로 안동시 고유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지역민과 상공인, 행정관청이 함

께 실천하여야 한다.

그림애 장터는 안동에 플리마켓이 몇 개 안되는데 

그중 하나예요. 월령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자

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겨울에는 어묵

장사도 함께 하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림애(愛)제목처럼 그림 판매도 

많고 가끔 어린이그림대회도 개최하고 합니다. 아이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함께 

만든 할매네점빵도 예쁘지요?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

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F의 구술

위의 구술처럼 안동시 중구동 성진골 벽화 마을은 

2009년 지역의 작가가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에 선정돼 벽화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에 그림

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또한 마을 통장과 주민들이 

직접 짚으로 만든 작품들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판매하는 Fig. 5 ‘그림애장터’ 는 2017년 2월 25일 첫 

오픈을 하여 매월 2회 개최하는 프리마켓이다. 또한 

2018년도 2월에 개업한 Fig. 6 ‘할매네 점빵’은 2018

년 2월 24일 개업식을 하고 수공예품과 가죽공예, 마

을 기념품을 비롯한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할

매네 점빵’은 성진골 주민 30명으로 구성된 그림애 

문화마을 협동조합에서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

며, 점빵의 판매수익금은 모두 마을 복지로 환원된

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느끼며,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

다. 지역 주민들은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에만 의존

하게 된다면 지역민의 삶 보다는 전문가들의 아이디

어에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인건비 부담 등 장

기적인 활용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

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주민들의 애향심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문화 상품을 만들어 내고 많은 관광객

들을 유도하여 지역의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Fig. 5. Grimaejangto Flea Market. Fig. 6. Halmene Jumppang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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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질적사례연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풍부한 문화적 자산 즉 

콘텐츠 개발, 차별화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도시 

상징적 공간 설정, 생활의 쾌적성, 문화적 인프라 활

용과 문화적 다양성에 맞는 지원시설과 함께 지역의 

역사적인 자원과 문화를 융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다. 특히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

발적 참여와 관광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하였다.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쇠퇴를 거듭나

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도시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로 

성장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안동시는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산의 활용에 미진하였고,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

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문화적 자

산들을 연계하여 문화거리의 보존과 조성으로 문화

도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생활 속이 문화

와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안동의 구도심 지역은 문화

도시로 나아가는데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시 구도심(중구 동)의 지역문

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화도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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